
1.27 1.28 1.31 2.1 2.2 2.3

(목) (금) (월) (화) (수) (목)

89.34 90.03 91.21 89.16 89.47 91.11 1.64

86.61 86.82 88.15 88.20 88.26 90.27 2.01

87.80 87.58 88.39 N.A. N.A. 87.46 △0.93

88.34 87.60 88.46 N.A. N.A. 88.01 △0.45

1197.00 1202.40 N.A. N.A. N.A. 1205.70 3.30

'21년 '22년 '21년 '22년

평균 평균* 1월 2월* (10일) (20일)

70.95 86.12 85.57 89.91 4.34 89.26 87.25

68.11 83.75 82.98 88.91 5.93 86.96 84.77

69.41 83.65 83.47 87.46 3.99 86.84 84.93

69.50 83.79 83.58 88.01 4.43 87.13 85.08

1144.42 1194.56 1193.56 1205.70 12.14 - -

 국제 원유가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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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월 4일

일일 국제 유가동향  

<일일 가격> (단위: U$/bbl)

현물
Oman

환율(원/U$)

선물

N.A.: 1.31~2.2일 국내 설날 휴일(환율), 2.1~2.2일 싱가포르 Lunar New Year로 인해 거래정보 없음

유 종
전일
대비

Dubai

Brent

WTI

유 종
전월
대비

이동평균

(단위: U$/bbl)<연간·월간 가격>

선물
Brent

WTI

현물
Dubai

Oman

환율(원/U$)

* 금일까지 평균가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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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 동향
 
ᄋ 3일 국제유가, 상승

  - Brent는 전일대비 U$1.64/bbl 상승한 U$91.11/bbl에 마감했고, 
WTI는 전일대비 U$2.01/bbl 상승한 U$90.27/bbl에 마감

  - Dubai는 전일대비 U$0.93/bbl 하락한 U$87.46/bbl에 마감
(단위: U$/bbl)

시  장 유  종 전일종가 금일종가 등락폭
ICE Brent 89.47 91.11 +1.64

NYMEX WTI 88.26 90.27 +2.01
현물 Dubai 88.39 87.46 -0.93  

  * Brent, WTI는 최근월물 기준
  ** Dubai 전일종가는 2.1~2.2일 싱가포르 Lunar New Year로 거래정보가 없어 1.31일 가격으로 대체

ᄋ 3일 국제유가는 미국 중서부지역 한파 강타, OPEC+ 공급 부족 우려, 우크라이나 
긴장 지속,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

  - 미국 한파로 중서부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눈폭풍이 강타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
가 커졌으며, WTI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$90/B을 넘어섬

 
   · 미국 국립기상청(NWS)은 최소 25개 주, 1억 명의 주민이 폭풍 영향권에 

있다고 밝히며, 중서부지역에서 교통 마비, 항공편 취소, 휴교 등이 이어짐

   · 미국의 주요 석유생산지인 텍사스 지역은 지난해 2월 한파로 최악의 정전 
사태를 겪은 바 있으나, 텍사스 주지사는 현재 주 전역에 전력이 원활히 공급되
고 있다고 밝힘

 
  - OPEC+ 회의에서 추가 증산없이 기존 감산완화 계획을 유지함에 따라 공급 

부족 우려 증가

   · 주요 소비국들의 증산 요구에도 불구하고, OPEC+은 2월 회의에서 기존 증산
(월 40만 b/d)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으며 일부 원유생산국들이 생산쿼터에 미달  

     ※ 이라크의 OPEC+ 생산쿼터는 428만 b/d이나, ‘22년 1월 416만 b/d 생산

  - 한편, 러시아-우크라이나 긴장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 정보당국은 
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영상 유포계획을 세웠다고 밝힘

  -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.7% 하락한 95.31로, ‘21.5월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

   · 유럽중앙은행(ECB)는 2.3일 기준금리를 0%로 동결하였으나, 크리스틴 
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으며 유로화 강세를 시사


